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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여자 대학생들의 일상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특히 사회적 지지가 갖는 매개

효과와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여자

대학생 82명을 대상으로 일상 스트레스 척도, 간이정신검사지, 부모-자녀 의사소통 질문지, 사회적 지지척

도를 사용하여 각 변인들을 측정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 일차적으로 상관 분석, ANOVA, 회귀분석을

통해 각 변인들 간의 관계 및 인구통계학적 집단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였고, 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을 통해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여자 대학생들의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의 부분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또한 여자 대학생들과 아버지의 개방적

인 의사소통과 스트레스 간 상호작용이 사회적 지지를 매개하여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자 대학생들에게 아버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중요함이 밝혀졌는데 이는 과거에

비해 최근에 여자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시되고 아버지들도 여자 자녀와의 상

호작용을 비교적 덜 불편해하는 경향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자 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개입 장면에서 아버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을 위한 제언의 필요성이 시사

된다.

주제어 : 스트레스, 정신건강, 사회적지지, 부모-자녀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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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누구나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후기

청소년기와 초기 성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

도 예외가 아니다(박지선, 2014; Ibrahim, Kelly, 

Adams, & Glazebrook, 2013). 특히, 인간의 발달

과정 중 대학생 시기는 대인관계 체계가 확장

되면서 지속적으로 시행착오와 좌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증가하며, 성인기로 진입하면서 새

로운 가치관을 확립하고 확고한 자아 정체감

을 수립해야 하는 과업에 직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정도도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이옥형, 2012; Arnett, 2000). 구체적

으로, 대학생은 진로, 학업, 시간활용을 둘러

싼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고, 경제적인 문제, 

대인관계 형성 등과 관련된 스트레스도 경

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sberg, 

Bowers, Renk, & McKinney, 2008; Ibrahim et al., 

2013).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 때까지는

과도하게 부모 및 교사에 의존하여 입시 준비

위주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후 대학생이

되어 독립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업

관련 부담 뿐 아니라 취업에 대한 염려, 등록

금에 대한 걱정 등을 복합적으로 경험하게 된

다(서경현, 오경희, 2009; 유계숙, 신동욱, 2013; 

현안나, 윤숙자, 2012). 특히 여자 대학생들의

경우, 동일한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했을 때

남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일상 스트레스를 받

고 있다고 연구된 바(이경주, 1997; 천숙희, 

2012; Hudd et al., 2000), 여자 대학생들의 스

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다양한 정신건강 지표에서 부정적

결과가 나타났다(서미, 최보영, 조한익, 2006; 

Morris, Rao, Wang, & Garber, 2014). 특히 남자

대학생들에 비해 여자 대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더 예민하게 지각하고 스트레스의 영향으로

더 높은 우울감을 보이기 쉽다(공수자, 이은희, 

2006; Bouteyre, Maurel, & Bernaud, 2007). 또한

일상 스트레스가 높은 여자 대학생 집단이 낮

은 집단보다 심리적 안녕감이나 전반적인 삶

의 질도 낮게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옥

형, 2012; Lam, Wong, Ip, Lam, & Pang, 2010; 

Laurence, Williams, & Eiland, 2009). 일상 스트레

스가 여자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대다수의 연구들이 주로 정신건강 지

표 중 우울과 불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일상 스트레스가 분노감, 신

체적 증상, 편집증적 사고 등과도 관련된다고

밝히고 있어(박효정, 김미영, 정덕유, 2008), 일

상 스트레스가 전반적인 정신건강 영역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겪는 모든 사람들이 심

리적 부적응 문제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실

제로 스트레스와 심리적 건강과의 관계를 살

펴 본 기존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심리적 건강

을 순수하게 설명하는 변량이 크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고 이를 통해 스트레스에 따른

심리사회적 문제를 설명하는 데에 다양한 심

리사회적 요인의 영향이 존재한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김유선, 박미란, 이지연, 2013; Kessler, 

Price, & Wortman, 1985). 이러한 심리사회적

요인 중,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가 심리사회

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완충해 주는

역할을 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불안 등

각종 정신 건강 문제의 발병과 경과에 영향

을 끼치기도 한다(Landman-Peeters, et al., 2005; 

Olstad, Sexton, & Søgaard, 2001). 즉,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의 영향을 조절하는 요인으

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박경민, 이민규, 2005; 

Barnett & Gotlib, 1990). 특히 여성들의 경우

남성들보다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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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서 여자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를 주요

변인으로 고려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박용두, 이기학, 2008; Cyranowski, 

Frank, Young, & Shear, 2000).

사회적 지지를 스트레스의 영향에 대한 조

절변인으로 보는 관점과는 달리, 사회적 지지

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 김정희(1987)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가치관과 관련된 스트레스의 영향에는 조절변

인이 되는 반면, 전반적인 일상 스트레스의

영향에는 매개변인으로 기능한다고 밝혀졌다. 

이숙자와 오수성(2006)의 연구에서도 일상 스

트레스와 우울 간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매

개효과를 갖는다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전반적인 스

트레스로 간주 될 수 있는 일상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 역할을 하

는 데에 주목하기로 하였다.

한편, 청소년 또는 대학생들의 경우 특히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정혜정, 2008). 김나리

(2002)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경우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에 부모 34.6%, 

친구 33.3%, 이성친구 16.8% 순으로 응답하

고 있어서, 부모의 영향이 대학생 시기에도

여전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질을 측정할 때, 부모-

자녀 의사소통 방식을 이용하는 연구들도 많

다(Colaner, Soliz, & Nelson, 2014; Gardner & 

Cutrona, 2004; Olson, Russell, & Sprenkle, 1983). 

특히 여자 자녀들의 경우 남자 자녀에 비해

부모와의 대화량이 많고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가치를 더 크게 평가하는 것으로 밝혀져, 

남자 자녀에 비해 여자 자녀들에게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영향력이 큼을 알 수 있다(권재환, 

이은희, 2006).

구체적으로, Barns와 Olson(1985)은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을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는

개방적 의사소통과 가족의 적응성을 방해하는

폐쇄적 의사소통으로 구분하였다. 개방적 의

사소통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서로 자유

롭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의사

소통 유형을 의미하고, 폐쇄적 의사소통은 부

모-자녀 의사소통 장면에서 의사 교환을 주저

하게 되고 의사소통 내용 선택에 있어서도 과

도하게 조심하게 되어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

루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정의된다(Barns & 

Olson, 1985).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록 자녀는 우울․불안․문제행동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고(노성향, 1994) 폐쇄적인 의사소

통을 할수록 자녀의 우울감 점수는 더 높게

나타났다(이영숙, 김정옥, 2002). 또한, 부모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녀의 정서적

상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부적응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보고되

어 부모-자녀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스트레스

의 영향을 조절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이지연, 김효창, 현명호, 2005). 

다시 말해, 자녀가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한다

고 해도, 부모가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특별

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면 서로 간의 이해과 친밀감이 높아지고 현실

적인 대안 선택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

어 자녀는 정서적 안정감을 되찾게 된다고 본

다(김기정, 양애경, 2010). 특히, 여자 자녀에게

서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은 자아가치

감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여자 자녀의

우울 및 불안과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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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이영미, 민하영, 2009; 최인재, 

2007). 조하나와 백용매(2009)의 연구에서 여자

청소년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모와 폐쇄적

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더 큰 우울감을 보고하

고 있었는데,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모와 적극

적으로 의사소통하지 않는 경우 더 큰 정서적

어려움을 보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종합

해 보면 개방적 의사소통은 심리사회적 적응

의 보호요인으로, 폐쇄적 의사소통은 위험요

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다(Yu et al., 

2006).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자녀들은 부모 중

에서도 어머니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문영숙, 2008). 이는 가

정에서 어머니가 자녀 양육이나 자녀와의 상

호작용에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반영하

는 결과로서,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정서적 안녕감을 높이고 우울을 낮추

는 변인이 된다(조수진, 2009). 그러나 일부 연

구에서 자녀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해 아버지와

자녀의 의사소통의 영향력도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아버지와 자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우울․불안이나 심

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예측력을 가졌다(최인

재, 2007). 더구나 최근 직장생활을 하는 어머

니들이 증가하고 가정 내에서 아버지의 역할

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면서 실제 자녀

와의 상호작용에서도 아버지의 비중이 높아지

고 있는데(백경숙, 권용신, 2004), 특히 여자

자녀와 아버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여

자 자녀의 높은 자존감, 높은 학업수행에 영

향을 주며(Lee, Kushner, & Cho, 2007; Richards, 

Gitelson, Peterson, & Hurtig, 1991) 아버지와 친

밀감을 높이 보고한 여자 자녀는 친밀감을 적

게 보고한 경우보다 더 적은 문제 행동, 더

낮은 우울감을 보였다(Coley, 2003). 따라서 부

모-자녀 의사소통을 부-자녀, 모-자녀 간의 의

사소통으로 나누고, 이 변인이 스트레스와 심

리사회적 적응 및 정신건강 지표들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나타

났듯이 스트레스가 여자 대학생의 정신건강

지표에 유의한 주효과를 갖는지와 함께, 사회

적 지지가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지표 사이 관

계를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자녀 및 모-자녀 의사소통 방

식이 갖는 조절효과 여부도 살펴보고자 하였

다. 이를 종합한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여자 대학생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볼 때, (1)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정신

건강 지표들이 부정적일 것이다; (2) 스트레스

를 높게 지각할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을 것이

그림 1.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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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할수록 정신

건강 지표들이 부정적일 것이다; (4) 스트레스

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회

적 지지가 매개할 것이다; (5) 스트레스․사회

적 지지․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부, 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보호요인으로, 폐쇄적 의

사소통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에 대한

모형이 그림 1과 같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종합대학에 재학 중인

만 19세 이상 여자 학부생을 대상으로 실시되

었다. 본 연구는 학과 연구윤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내 연구 시스템을 통해 심

리학 관련 교양 및 전공 수업의 수강생들을

참여자로 모집하였으며 연구 참여 학생들에게

는 규정에 따른 점수가 부여되었다. 총 설문

지의 20% 이상을 미응답한 1명의 자료를 제

외한 총 82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1.80(SD=2.02)세였다. 

주거형태 별로는 가족과 동거가 45명(54.9%), 

자취 21명(25.6%), 기숙사 13명(15.9%), 그리고

기타(친척과 동거)가 3명(3.7%)이었다. 그 외,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측정도구

일상 스트레스 척도(Daily Hassles Scale: 

DHS)

DHS는 Hassles and Uplifts Scale(DeLongis, 

Coyne, Dakof, Folkman, & Lazarus, 1982)을

DeLongis, Folkman과 Lazarus(1988)가 개정한 척

도로, 한국판의 경우 김정희(1995)가 번안하고

표준화 과정을 거쳐 선정한 3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에서는 참가자들이 일

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

을 제시하고 그것들이 얼마나 걱정거리가 되

었는지를 “전혀 아니다(0점)”에서 “매우 그렇

다(3점)”까지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그 예는 “가족의 건강과 복지”, “내가 하는 일

(공부)의 양” 등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응

답자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고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

료로 산출한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83

이었다.

빈도 비율

학년 1학년 4 4.9

2학년 33 40.2

3학년 23 28.0

4학년 22 26.8

소속 문과대 21 25.6

사회과학대 16 19.5

경영대 18 22.0

이과대 1 1.2

공과대 9 11.0

생활과학대 5 6.1

의학, 치의학, 간호대 3 2.7

음악대 2 2.4

기타 7 8.5

표 1. 연구 참가 대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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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신검사지(Symptom Checklist-90- 

Revised: SCL-90-R)

SCL-90-R은 Derogatis(1977)가 개발한 검사로

심리적 고통과 증상에 기인한 문제를 측정하

는 검사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광일, 김

재환, 원호택(1984)의 표준화 및 타당화를 거

친 한국판 척도가 사용되었는데, 이 척도는

심리적 증상을 묘사한 90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응답자들은 증상을 느낀 정도에

따라 “전혀 없다(0점)”에서 “아주 심하다(4점)”

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SCL-90-R은 9개의 하위 소척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각각 신체화(예시문항: “머리가

아프다”,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난다”), 강박증

(예시문항: “쓸데없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만지고 셈하고 세는 것과 같은 행동

을 반복하게 된다”), 예민성(예시문항: “다른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보인다”, “이성을 대하면

어색하거나 부끄럽다”), 우울(예시문항: “기운

이 없고 침체된 기분이다”, “울기를 잘 한다”), 

불안(예시문항: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

이 안된다”, “두려운 느낌이 든다”), 적대감(예

시문항: “자신도 걷잡을 수 없이 울화가 터진

다”, “누구를 때리거나 해치고 싶은 충동이 생

긴다”), 공포․불안(예시문항: “혼자서 집을 나

서기가 두렵다”, “자동차나 기차를 타기가 두

렵다”), 편집증(예시문항: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감시하거나 나에 관해서 쑥덕거리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이 내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신증(예시문항: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 같지 않다”, “내 마음 어딘가가 이상

하다고 생각한다”)이다.

연구 참가자들의 정신건강은 9개의 소척도

점수의 합으로 계산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관련 문제를 많이 보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로

산출한 각 소척도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신체화 .80, 강박증 .80, 대인예민성

.83, 우울 .88, 불안 .86, 적대감 .78, 공포불안

.68, 편집증 .78, 정신증 .80이었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질문지(Parent- 

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PACI)

PACI는 Barnes와 Olson(1985)이 개발하였으며

민혜영(1990)이 번안하였다. 원 척도는 응답하

는 사람의 역할에 따라 부모용 질문지와 자녀

용, 두 종류의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민혜영(1990)은 자녀용 질문지만 번안을 했고

본 연구에서도 자녀용만 사용하여 자녀가 지

각하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측정하였다. 

PACI는 두 소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방적

의사소통(open communication)과 폐쇄적 의사소

통(closed communication)이 그것이다.

소척도 중 개방적 의사소통은 자녀가 부모

와의 의사소통 장면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자

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고 있

고, 예로는 “나는 주저함 없이 아버지(어머니)

께 내 주장을 이야기 한다”, “아버지(어머니)와

함께 문제를 의논하기가 쉽다” 등이 있다. 점

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많

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척도 중

폐쇄형 의사소통은 자녀가 부모와의 의사소통

장면에서 얼마나 주저하는지, 생각이나 감정

의 개방을 꺼리는지를 측정하고 있다. 예로서, 

“아버지(어머니)와 함께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화제 거리가 있다”, “나는 때때로 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어머니)께 요구하기가 두렵다” 등

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모와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소척도는 1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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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아버지․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따

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총

40개의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0

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로 산출

한 각 소검사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아버지-개방적 의사소통 .90, 아버지-폐쇄적 의

사소통 .78, 어머니-개방적 의사소통 .90, 어머

니-폐쇄적 의사소통 .82이었다.

사회적 지지 척도(Social Support Scale)

사회적 지지 척도는 Abbey, Abramis와 Caplan 

(1985)가 개발한 11개 문항의 척도를 유성은

(1997)이 번안한 척도이다. 사회적 지지에 대

한 문항 6개(예시문항: “주위 사람들은 나를

존중해 주었다”,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필요

한 정보와 충고를 주었다”)와 사회적 갈등에

관한 문항 5개(예시문항: “주위 사람들과 다투

었다”. “주위 사람들이 나를 불쾌하거나 화난

태도로 대했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답자들

은 이 문항에 대해 “아주 조금(0점)”에서 “아

주 많이(3점)”까지 4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사

회적 갈등에 대한 문항은 역코딩하였고, 총 11

개의 문항 점수를 합한 점수를 총점으로 사용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사회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게 하였다. 본 연구에

서 수집한 자료에 의한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81이었다.

분석방법

먼저 본 연구에서 관심이 있는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Pearson 상관

계수를 구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참가자의 주

거형태, 나이 등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각 예측 및 결과 변인들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를 알아보기 위해 ANOVA, 그리고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가설 “(1) 스트

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정신건강 지표들이

부정적일 것이다; (2)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

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을 것이다; (3)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할수록 정신건강 지표들이

부정적일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1.0

을 사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4)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을 사회적 지지가 매개할 것이다; (5) 스트레

스․사회적 지지․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부, 

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보호요인으로 폐쇄

적 의사소통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를 검증하기 위해 AMOS 18.0을 이용하여 경

로분석을 하였고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그 대

상이 아버지일 경우와 어머니일 경우를 나누

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스트레스 , 부모 -자녀 의사소통 , 그리고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 간의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각 변인은 평균중심화했고 이 값을 곱하여 상

호작용항을 만들어 분석에 사용하였다(Cohen, 

Cohen, West, & Aiken, 2003). 모형의 적합성

은 카이자승검증, Tucker-Lewis Index(TLI), 

Comparative Fit Index(CF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을 사용하였는데

TLI와 CFI는 .90 이상이면 그 모델을 수용할

만하고(Kline, 1998) RMSEA는 0.10이하이면

모델이 자료를 적합시키고, 0.05이하면 자료

를 매우 잘 적합시킨다고 볼 수 있다(Steiger, 

1990). 단, 연구 참가자 수가 적을 경우

RMSEA가 과소 측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

겠다(Kenny, Kaniskan, & McCoach, 2014).

연구 참가자 수가 적고 정상 분포를 가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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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경우,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추정된 계수에 대해 bootstrapping 방법을

적용하여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을 설정하고 그

유의성을 검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Shrout & 

Bolger, 2002) 본 연구에서도 bootstrapping 방법

을 사용하였다. Bootstrapping 표본 수는 1,000 

(Cheung & Lau, 2007), 신뢰구간은 95%로 설정

하였는데 신뢰구간 속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 과

기초자료 통계 결과

일상 스트레스, 정신건강, 부모-자녀 의사

소통, 사회적 지지의 상관 관계

일상 스트레스, 정신건강, 부모-자녀 의사소

통, 사회적 지지 사이의 Pearson 상관관계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일상 스트레스는 정신건강

(r=.55, p<.01), 폐쇄적인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 r=.33, p<.05, 모: r=.39, p<.01)과는 유의

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개방적인 부모-자녀

의사소통(부: r=-.17, p<.05, 모: r=-.33, p<.01) 

및 사회적 지지(r=-.31, p<.01)와는 유의한 부

적 상관을 보였다. 특히 일상 스트레스와 부

모-자녀 의사소통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자

녀 의사소통 중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보다 어

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스트레스와 더 강한 상

관을 보였다. 정신건강의 경우, 폐쇄적인 부모

-자녀 의사소통(부: r=.30, p<.01, 모: r=.38, 

p<.01)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개방적인 부

모-자녀 의사소통(부: r=-.18, p<.05, 모: r=-.33, 

p<.01) 및 사회적 지지(r=-.47, p<.01)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개방적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폐쇄적 부모-자녀 의사소통(부개방-부폐쇄: r= 

-.69, p<.01, 부개방-모폐쇄: r=-.30, p<.01, 모

개방-모폐쇄: r=-.67, p<.01, 모개방-부폐쇄: r= 

-.35, p<.01)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이러한 상관관계의 방향은 대상이 아버지일

변인 스트레스 정신건강
개방적의사소통 폐쇄적의사소통

사회적지지
부 모 부 모

스트레스 1  .55** -.17* -.33** .33* .39** -.31**

정신건강 1 -.18* -.33** .30** .38** -.47**

개방적

의사소통

부 1 .38** -.69** -.30** .27**

모 1 -.35** -.67** .38**

폐쇄적

의사소통

부 1 .35** -.30**

모 1 -.31**

사회적 지지 1

주. ** p<.01, * p<.05

표 2. 각 측정변인의 상관분석 결과(N=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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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와 어머니일 경우 모두 동일했다. 사회적

지지는 폐쇄적인 부모-자녀 의사소통과는 유

의한 부적상관(부: r=-.30, p<.01, 모: r=-.31, 

p<.01)을, 개방적인 부모-자녀 의사소통과는

유의한 정적상관(부: r=.27, p<.01, 모: r=.38, 

p<.01)을 보였다.

연구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일상 스트레스, 정신건강, 사회적 지지, 부모

-자녀 의사소통의 차이 검증

연구 참가자들의 주거형태를 가족과 동거, 

기숙사 거주, 자취, 기타로 나누어 각 집단의

일상 스트레스, 정신건강, 사회적 지지, 부모-

자녀 의사소통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

거형태 집단 별로 일상 스트레스(F(3, 79)= 

1.31, p=.27, partial η2=.02), 정신건강(F(3, 79)= 

.46, p=.71, partial η2=.01), 사회적 지지(F(3, 

79)=1.26, p=.29, partial η2=.02), 부모-자녀 의

사소통(개방적의사소통-부: F(3, 79)=.54, p=.65, 

partial η2=.01, 모: F(3, 79)=.98, p=.41, partial 

η2=.02, 폐쇄적의사소통-부: F(3, 79)=2.21, p= 

.09, partial η2=.04, 모: F(3, 79)=.76, p=.52, 

partial η2=.01)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 참가자의 연령에 따른 각 변인의 차이

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 결과, 

일상 스트레스(F(1, 81)=.38, β=-05, p=.54), 정

신건강(F(1, 81)=1.05, β=.08, p=.31), 사회적

지지(F(1, 81)=.26, p=.61), 부모-자녀 의사소통

(개방적의사소통-부: F(1, 81)=.15, β=-.03, 

p=.70, 모: F(1, 81)=2.88, β=-.13, p=.09, 폐쇄

적의사소통-부: F(1, 81)=2.14, β=.11, p=.15, 

모: F(1, 81)=1.02, β=.08, p=.31)에 대한 연령

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문제 별 가설 검증 결과

가설 1: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정신

건강 지표들이 부정적일 것이다.

여자 대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상 스트레스는 정

신 건강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1, 81)=76.80, β=.57, p< 

.000).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척도의 소척도 별

로 살펴보았을 때, 스트레스는 신체화(F(1, 81) 

=25.73, β=.34, p<.000), 강박증(F(1, 81)=68.02, 

β=.55, p<.000), 예민성(F(1, 81)=63.27, β=.53, 

p<.000), 우울(F(1, 81)=74.01, β=.56, p<.000), 

불안(F(1, 81)=40.50, β=.45, p<.000), 적대감

(F(1, 81)=19.65, β=.33, p<.000), 공포불안(F(1, 

91)=15.61, β=.30, p<.000), 편집증(F(1, 81)= 

33.84, β=.42, p<.000), 정신증(F(1, 159)=60.91, 

β=.53, p<.000)에 모두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사회

적 지지가 낮을 것이다.

여자 대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상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밝혀졌다(F(1, 159)=16.67, β=-.31, p< 

.000)

가설 3: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할수록

정신건강 지표들이 부정적일 것이다.

사회적 지지가 여자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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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지각하는 대학생일수록 부정적인 정신건

강 지표를 유의하게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F(1, 159)=55.25, β=-.51, p<.000).

가설 4: 일상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

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매개할

것이다.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

향을 사회적지지가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모형의 적합도를

표 3에 제시하였고 모형의 표준화된 계수 추

정치도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표 3에서 보듯

이 CFI 지수(.90) 및 RMSEA(.10)를 기준으로 볼

때,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으로 직접 또는 스트

레스가 사회적 지지의 매개를 거쳐 정신건강

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형이 본 연구

에서 수집된 자료에 적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표준화된 계수 추정치를 살펴보고(그림

2) bootstrapping을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표 4) 스트레스가 정신건강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는 유의한 부분

매개 효과를 지닌다.

가설 5: 일상 스트레스․사회적 지지․정

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부, 모와의 개방적 의

사소통은 보호요인으로 폐쇄적 의사소통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상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이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양상에 따라 다를

것인데, 즉,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조절효과를

가질 것인데, 의사소통의 유형에 따라 어떤

양상이 나타날 것인지를 검증하였고, 이를 아

버지, 어머니와 자녀의 의사소통으로 그 대상

을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각 모형의

모형 χ2 df TLI CFI RMSEA(90% CI)

스트레스-사회적 지지 매개모형 95.90 43 .88 .90 .10(.09-.12)

스트레스와 아버지-자녀의사소통

상호작용항 추가 매개모형
140.50 75 .90 .91 .10(.07-.13)

스트레스와 어머니-자녀의사소통

상호작용항 추가 매개모형
143.40 75 .90 .91 .10(.09-.13)

주. TLI = Tucker-Lewis Index. CFI = Comparative Fit Index. RMSEA =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표 3. 일상스트레스-정신건강문제에 대한 모형의 적합도 지수 요약

그림 2. 일상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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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도 지수는 표 3에 제시되었고, 모형의 표

준화된 계수 추정치는 그림 3에 기재되었다. 

TLI 지수(.90), CFI 지수(.91) 및 RMSEA 지수

(.10)를 기준으로 볼 때,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을 추가하여 본 매개 모형은 의사소

통의 대상이 아버지였을 때, 어머니였을 때

모두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각 경로의 표준화계수를 살펴 본 결과, 부

모-자녀 의사소통 및 스트레스와 부모-자녀 의

사소통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하였을 때도 스

트레스의 정신건강에 대한 주효과 및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고 스트레스와 아

버지-자녀 개방적 의사소통 간의 상호작용이

사회적 지지를 매개하여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경로가 유의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아버지-자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스트레스의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검증된 반면, 어머니-자녀 의사소통은

개방적이든 폐쇄적이든 스트레스의 정신건강

에 대한 영향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검증

되었다. 또한 bootstrapping 결과가 스트레스와

아버지-자녀 개방적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사회

적 지지-정신건강으로 이어지는 간접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여자 대학생의 일상 스트레

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차적

으로 검증하고 이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

개효과 및 스트레스․사회적 지지․정신건강

간 관계에서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보호요인으로, 폐쇄적 의사소통은 위험요인으

로 작용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기존 연

그림 3. 각 측정 변인 간 경로의 표준화계수

경로 B SE 95%신뢰구간

X1→M→D  .031 .009 .017 - .046

X2→M→D -.003 .001 -.006 - -.001

주. 추정치는 비표준화된 계수임. X1=스트레스, 

X2=스트레스*아버지-자녀 개방적의사소통. M=사

회적지지, 95% 신뢰구간 안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그 경로는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함.

표 4. Bootstrapping을 이용한 간접경로 효과의

유의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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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결과와 같이 여자 대학생들에게도 일상 스

트레스는 정신건강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여자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도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보고된 스트레스 경험 정도가 높을수

록 부적응적인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더 많이

보고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증하게 되었다

(이옥형, 2012; Lee & Larson, 2000). 이러한 결

과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이옥형, 

2012; Lam et al., 2010; Laurence, Williams, & 

Eiland, 2009)에서 주로 측정한 우울이나 불안

이외에도 신체화 증상, 사고 문제 등 다양한

정신건강 지표를 함께 포함시켜 측정한 본 연

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 스트레스는 우울

이나 불안 뿐 아니라 다른 정신건강 문제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상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유

의하게 낮은 사회적 지지를 보고하였고 낮은

사회적 지지는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주

고 있었다. 이후의 분석에서,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 정신건강에 대

한 일상 스트레스의 직접적인 영향이 여전히

유의한 가운데, 정신건강에 미치는 일상 스트

레스의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유의하게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

와 일치하였다(박효정, 김미영, 정덕유, 2008; 

소미현, 2015).

부모-자녀 의사소통 방식의 대상을 아버지

와 어머니로, 또 의사소통 방식을 개방적 의

사소통과 폐쇄적 의사소통으로 나눈 후 이들

과 스트레스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였을 때, 

아버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스트레스와의

상호작용이 사회적 지지를 매개하여 여자 대

학생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경로가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폐쇄

적인 의사소통방식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이영숙, 김정

옥, 2002; Yu et al., 2006)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자녀의

정서적 상태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연구들과

는 맥락을 같이 했다(김기정, 양애경, 2010; 노

성향, 1994; 이지연, 김효창, 현명호, 2005).

다시 말 해, 본 연구에서 폐쇄적인 의사소

통은 그 대상이 어머니이든, 아버지이든 유의

한 조절효과가 없었던 것에 반해, 개방적 의

사소통은 그 대상이 아버지일 때 여자 대학생

의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유

의하게 조절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의사소통 대상의 측면에서 볼 때 어머니의 개

방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선행연구(조수진, 2009)와

상반된 결과이나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자녀

의 정서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친다

는 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다(최인재, 2007). 특

히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중, 여자

자녀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만이 자녀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김지연(2003)과는 상반

되는 결과이나 아버지와 여자 자녀가 대화를

거의 하지 않거나 부모에게 순응하기만을 강

요하는 경우보다 자연스럽게 여러 주제에 대

해 대화를 할 수 있는 경우 자녀의 전반적인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와 일부 맥락

을 같이 한다(Punyanunt-Carter, 2008). 또한 본

연구에서의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자가 대학

생이라는 점이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겠다. 

즉, 대학생이 된 여자 자녀들은 자신의 사회

적인 역할을 각인하고 성취지향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대학생 이외의

발달시기보다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와의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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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사소통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의 이러한 결과는 자녀 양육 및

상호작용에 대한 부모의 역할에서 어머니 역

할만이 중요하게 여겨졌던 때와 달리, 현대

사회의 양육 장면에서는 아버지의 역할도 상

대적으로 커져서 자녀의 적응에 유의한 영향

을 준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Allgood, Becket, & Peterson, 2012; Holmes & 

Huston, 2010). 다시 말해, 아버지들은 남자 자

녀에 비해 여자 자녀와는 상호작용을 적게 하

고 관심을 덜 기울인다는 이전의 연구 결과와

는 달리(Hariss & Morgan, 1991) 최근의 연구에

서는 자녀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 양식

의 차이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여자 자녀를

대하기 어려워하는 아버지들의 경향성도 약화

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진다

(Hofferth, 2003).

한편, 아버지-자녀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정신건강에 대해 미치는 스트레스의 영향에

작용하는 조절효과는 직접적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할

때만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연구 참여 집단에게 스트레스

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중

요성이 상대적으로 큼을 다시 한 번 검증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즉, 대학생이라는 시기

는 이들의 사회적 신분이나 20대라는 발달학

적 단계를 고려해 볼 때, 대인관계의 범위가

넓어지는 때인 만큼 이들에게 사회적 지지원

이 매우 다양하고 그 영향력도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부모와의 의

사소통은 대인관계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겠

고, 이들에게 부모가 아닌 다른 형태의 대인

관계에서의 관계 양상 및 관계의 질이 스트레

스와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해 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82명으로, 본 연구

가 사용한 잠재요인의 수에 비해 사례수가 적

어서 모델 적합도인 RMSEA가 과소 측정될 수

있는 등의 한계점을 가진다. 이에 추후 연구

에서는 좀 더 많은 수의 대상자 확보가 중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이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알아 볼 수 있

는 수단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지만(Colaner, 

Soliz, & Nelson, 2014; Gardner & Cutrona, 2004; 

Olson, Russell, & Sprenkle, 1983) 전반적인 부모-

자녀 간의 친밀감이나 애착을 함께 측정하지

못했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부모-자녀 간의

친밀감이나 애착 등을 측정한 후, 부모-자녀

의사소통과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명확히 밝혀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을 측정함에 있어서도 의사소통의 내용과 관

련한 질적인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적 접근을

시도하여 어떤 내용의 의사소통이 어떤 영향

력을 가지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

구에서 어머니와 여자 자녀의 의사소통의 영

향력은 어떠한 유형의 의사소통이든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친밀감이나 애착을

함께 고려해 본다면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시

사점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

겠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사회적 지

지를 단일 척도로 측정을 하였는데, 사회적지

지 중에서도 부모, 가족, 친구, 선후배 등 지

지원별로 어떤 영향을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지형태가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지

를 고려한 연구 또한 흥미로울 것으로 사료된

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와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통제하고도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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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신건강 문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유의미했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 또는 부모-자

녀 의사소통 이외의 변인이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 간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

한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이나 대처방식 등, 스

트레스를 조절하거나 매개할 수 있는 다른 변

인을 고려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겠다. 마지

막으로 본 연구에서 측정한 부모-자녀 의사소

통이 부모-자녀 관계에만 국한된 변인이 아니

라 전반적인 대인관계 의사소통 패턴을 반영

하는 변인일 수도 있으므로, 이를 부모-자녀

관계만을 반영한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

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일반적인

대인관계 의사소통 패턴에 관한 변인 등을 통

제한 후 순수한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의사소

통 방식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자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유의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진 것은 후기 청소년기 및 초기

성년기에도 여전히 부모의 영향력은 유의미하

다는 기존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고(김나리, 2002), 결국 이 시기에도 부모-자

녀 간의 관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자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상담 또는 심리치료 장면에서

비록 대학생이 법적 성인의 연령을 초과했다

고 할지라도 부모와 관련된 변인들이 고려되

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기존의 부모교

육이나 양육관련 상담에서 여자 자녀의 양육

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했던 것에 추가적

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도 있겠다. 

특히 자녀와 거리낌 없고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 자녀와 편안하게 생각이나 감

정을 나누는 방법,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관

심과 격려, 공감적 반응을 적절하게 표현 하

는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어 의사소통

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상담 중재방안이 효

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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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Female College Students’ Stress on Mental Health: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Moderating Effect of

Parent-Offspring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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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examined the effects of stress on mental health of female college students, and in particular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the role of parent-offspring communication on this mediating 

path. The data regarding daily stress, mental health, social support, and parent-offspring communication 

style were collected from 82 female college students with Daily Hassles Scale, Symptom Checklist- 

90-Revised, Social Support Scal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Correlational analysis, 

ANOVA, regression and path analysi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and to test the hypotheses. Results indicated that female college students’ stress had negative effect on 

their overall mental health, and social support mediated this effect. Also the interaction between stress 

and open-communication with father in particular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ath to mental health 

via the mediating role of social support. This finding reflects the tendency that Korean fathers recently 

feel less uncomfortable to interact with their daughters, which is different with the traditional perspective. 

Especially, th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support female college students for improving 

open-communication with fathers to alleviate the effect of daily stress on their mental health..

Key words : stress, mental health, social support, parents-offspring communication


